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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울어진 전선주 조속 이설 조치 

< 관련 보도내용 (강원도민일보, '21. 12. 11) >

◈ “도로변 전선주 기울어져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?

- 이 구간의 국도건설공사가 진행되며 지반이 약화돼 대화천 방향으로

기울어져

□ 언론 보도된 구간의 전선주는 공사 착수(‘17년도) 前부터 기울어져 

있었으며, 원주청에서 그동안 수차례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

전선주가 이설되지 않았습니다.

□ 동 구간에 원주청에서는 지반 굴착 작업 없이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

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.

□ 아울러, 원주청은 동 구간의 전선주가 조속히 이설될 수 있도록 전선주 

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지속 요구할 계획입니다. 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

도로계획과 박노헌(☎ 033-769-580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